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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두아르드의 이야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에두아르드(아비브 센터 무료 급식소의 관리자이자 새로운 

송환자들 중 작업의 지도자)에 대해 좀 더 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불러 유대인 

이민자들을 섬기도록 준비하셨으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두아르트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좋아하는 교활한 민족이라는 반유대주의적인 생각 외에는 그들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살에 그는 (후에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던) 아내가 될 빅토리아를 만났습니다. 

에두아르드는 빅토리아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가치와 가족, 일 그리고 민족 전통에 대한 존중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직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것을 도왔던 한 기독교 단체의 대표들이 

에두아르드의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마약 중독자였던 자신이 

중독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대해 망설였지만, 목사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유대인들을 섬긴다면, 교회 전체에 큰 축복을 될 것입니다." 에두아르드는 또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이 성경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역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두아르드가 맡은 일은 유대인 가족들을 찾아 이스라엘로 돌아갈 권리를 알리고, 서류 작업을 돕고, 

그들을 공항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소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던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음식과 의약품에 대한 

에두아르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의 결과 이후 8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수십 명이 믿음에 이르렀고, 에두아르드의 도움으로 300여 가정이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에두아르드는 또한 유대인 공동체, 특히 고향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외롭고 나이든 사람들이 있었고, 에두아르드와 믿음직한 친구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에두아르드와 그의 조력자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의심을 품고 대했지만 얼마 후 그들의 선행 덕분에 공동체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에두아르드의 가족은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거의 즉시로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 센터를 열었고, 나중에 저희 아비브 미니스트리에 합류했습니다. 이 일 

외에도, 그는 한때 이스라엘로의 이민을 도왔던 가족들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은 

나라에 막 도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두아르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이 

새로운 이민자들은 살 곳이 없었고, 에두아르드는 영구 거주지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재활 

센터에 짧은 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에두아르드는 또한 다양한 관공서에 그들과 동행하여, 서류 및 



다양한 일처리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두아르드는 시 정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것은 더 큰 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큰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 온 

사람들을 모두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정부 

절차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가방 몇 개만 가지고 서둘러 집을 떠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에두아르드는 (아비브 센터와 재활원에서 맡은 일 외에도) 수년 간의 경험과 모든 연줄을 

사용하여 새로운 이민자들을 큰 사랑으로 (종종 문자 그대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섬깁니다. 

그들을 도와 서류, 일자리와 주거, 식료품, 중고 옷과 가구 등을 구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들을 위해 소풍, 여행,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준비하고 싶어합니다. 그 모든 것 덕분에, 에두아르드는 그들과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해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에두아르드와 팀원들, 그리고 그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감동을 주신다면 물질로 후원해주세요! 

 

또한 저희 모든 일꾼들과 자원 봉사자들, 아비브 센터의 방문객들, 그리고 남성 재활원과 여성 

보호소의 모든 환자들을 위해 계속 중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나갈 뿐 아니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도브, 올가 &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Trip with immigrants to archeological cites Second hand clothes distribution 



              

 

 

Dinner for the immigrants in Eduard’s rehab Trip with immigrants to Tel Aviv 

Meeting the immigrants at the airport 


